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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 12.11~14  한국예술종합학교 중극장       12.17~20  원주 어울림 소극장

평일 : 7시 30분  l  토요일 : 4시, 7시  l  일요일 : 3시

사람, 그리고 소방관들…

그들이 겪는 우리네 이야기들…

안녕, 파이어맨 외전

문의 010.4356.7690 www.facebook.com/jieum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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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, 연출  박 정 규
    

<의자는 잘 못 없다>

에 이어 다시 원주에

서 공연을 하게 되었

습니다. 고향에서 작

품을 한다는 것은 늘 

설레고 기분 좋은 일

이기도 합니다. <안

녕 파이어맨>시리즈는 저의 대표작이기도 

합니다. 두 개의 연작, 그리고 하나의 외전

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작품은 외전인 

‘소방직할파출소’ 편입니다. 실제로 의무소

방원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된 소방관들의 고

충, 그리고 그들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

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많은 관객

들이 이 작품을 관람하기를 바랍니다. 그리

고 오늘을 살고 있는 소방관들의 아픔과 고

충을 함께해주기를 바랍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●  강원도 원주 출생
●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졸업

 원척소방서 내 직할파출소 
 소방관들의 고충!!! 

 교통사고로 사망한 강주택… 
 날마다 그녀를 찾아 오는데… 

소방직할파출소?

소방서는 들어봤는데 소방직할파출소란 직제가 

있다는 것을 대본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. 

많은 관객분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.

불, 소방관, 119

뉴스, 신문보도로 접하게 되는 소방관의 안타까운 순직과 

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도 사람들의 관심권

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

몇 가지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형식의 연극 <소방

직할파출소>는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흥분하지 

않고 절제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점이 묘미입니다.

무거우면서도 무겁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바탕 웃으며 등장

인물들이 겪는 삶의 소소한 고충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

삶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 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.

세상의 많은 이야기가 무대에 올라 우리의 주위를 환기시킵

니다. 생각하지 못했던, 그리고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연극 

속 삶은 보는 이의 간접경험으로 축적되며 더 넓은 세계로 

인도합니다. 이것이 우리가 극장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요? 

이곳은 원척소방서 내 직할파출소. 구급대원인 

권현주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고 있다. 

그리고 날마다 그녀를 찾아오는 강주택. 그는 

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다. 권현주는 이것이 환

상인지, 현실인지 가늠할 수 없다. 한 편, 신입소방사인 이원

영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만 친다. 또 다른 외상 후 

스트레스성 환자인 정재교는 얼마 전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

잃을 뻔 했다. 극심한 스트레스, 죽음에 대한 공포, 그리고 

어디선가 들려오는 (환청에 가까운) 사이렌 소리. 정재교는 

이에 대한 고충을 선배인 황봉수에게 털어놓는다. 

옴니버스 형태의 연극인 <소방직할파출소>는 직할파출소에 

근무하는 소방관들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다. 구급대원인 

심종호와 안주석은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미계마을에 들린다. 

그곳에서 만난 구미호. 그녀는 칼을 들이대며 소방관들을 

위협한다. 이 밖에도 ‘소방관들의 처우’에 대해 갈등을 일으

키는 곽호철과 최지연. 구급대원인 심은하를 짝사랑하는 

장영훈의 이야기 등등. 이 모든 이야기는 <소방직할파출소>

에서 겪는 소방관들의 진솔한 모습이기도 하다. 이제 모든 

이야기가 끝을 맺을 무렵, 권현주는 강주택을 다시 만나게 

되고, 그가 그녀를 찾은 이유를 듣게 되는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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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 12.11~14  한국예술종합학교 중극장

2015 12.17~20  원주 어울림 소극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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